
피해자는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 학생 범수연입니다. 저희 학교의 신성진 

교수님은 같은 그룹 팀 멤버인 피고인 이경록을 학교 특강 교수로 초빙하셨고, 

이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피고인을 만났기 때문에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몇 차례 일거리를 추천하고 소개한 적이 있으며, 5 월 23 일 

본인의 공연 게스트로 저를 섭외하기도 했습니다. 

 

사건경위 (현재 진행중인 사건 : 서울중앙지법 2025 고합 975 호 ) 

6 월 11 일,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달라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일본 

공연을 추진 중이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컬 강습을 할 강사를 구하고 있고, 

자세한 사업내용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6 월 21 일, 

서울대입구역에서 5 월 23 일 공연에 함께 참여했던 건반 세션 친구와 함께 

셋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 차 만남은 이자카야에서 이루어졌으며,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2 차 만남은 피고인은 최근 이사를 갔으므로 집들이를 하면서 

본격적인 사업내용을 이야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집들이 선물을 가져오면 부담이 될까 봐라고 했습니다.  

2 차에서 피고인은 저와 건반친구에게 술을 계속 권유했으며, 저는 술 맛이 너무 

써서 더 이상 마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과음 후 식탁에서 쓰러져 잠들었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저를 강간 및 추행과 동시에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잠시 범행 자리를 비우고 거실로 나간 사이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재판은 8 월 20 일에 진행되었고, 두 번째 

재판은 9 월 3 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당일 저를 찍었던 성관계 영상 

2 개와 거실에 자던 건반 세션 친구 추행영상 1 개 외 추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석했던 건반 세션 친구는 피고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합의한 상태입니다. 

제가 변호인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목적은, 피고인은 절대 초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거에 피고인은 명백하게 제 가슴을 

터치했고,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들었던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만날 

때마다 과도하게 술을 권유한 점 역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까봐, 

피고인의 평판과 인맥, 그리고 교수라는 지위에 눌려서 정확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미심쩍은 상황에 있었는데 왜 일거리를 받았고 항의하지 



않았냐는 말을 들을 까봐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포렌식 결과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에는 당일영상 외에는 포렌식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초범임을 강조하고 성관계 영상은 있으니 범행만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의뢰하고 싶은 내용은 의견서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진술이 실질적으로 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두려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